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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편견의 울타리를 넘는,

작은 씨앗들을 위한 응원가

모든 일은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던 한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작은 싹을 틔우고 기뻐하지만,

이내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뽑혀 버려집니다. 그리고 행운처럼 

만나게 된 한 어린 소녀. 작은 싹은 아무런 편견 없는 소녀에게서 태어나 

처음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 느끼지요.

오랜 시간 둘은 깊고 따뜻하게 교감하며 성장하고 자신의 길을 열어 

찾아갑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를 함께, 어린이들에게는 ‘나답게 

자라는 용기’를, 부모 세대에게는 ‘떠나보내는 사랑’까지, 모두의 마음에 

다정한 녹색 바람의 감동을 오래도록 남기는 그림책입니다. 

● 교과 연계

국어	 1-2 4. 감동을 나누어요.

	 2-2 2. 서로 존중해요.

	 3-2 1. 경험과 관련지으며 이해해요.

	 4-2 1. 비교하며 읽어요.

	 5-2 7.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요.

도덕 	 3학년 1.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3학년 7.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4학년 7. 자연은 소중해요.

	 6학년 2. 다름을 존중하는 우리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제어

# 다양성 

# 생태 감수성 

# 성장 

# 독립 

책에 한번 더 스며드는 즐거운 시간

책스며든

독후 활동지



어디로 갈까요?

표지 그림을 보세요. 씨앗이 바람에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씨앗이라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은 씨앗 하나가

• 이유 :

• 가고 싶은 곳 :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꽃밭의 꽃들은 작은 싹을 아는 체도 안 했어요. 정원 주인은 뽑아 버렸고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꽃들과 정원 주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 주세요.

작은 씨앗 하나가

꽃들에게

정원 주인께



무엇이 될까?

땅속에는 바람과 새와 개미들이 데려온 씨앗들이 있어요.

갖가지 모양의 씨앗을 그리고, 모두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상상해 그려 보세요.

작은 씨앗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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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무와 이야기해요.

그림책의 소녀는 매일 어린나무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린나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그리고 어린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대답을 듣고 싶나요? 말풍선 안에 써 보세요

작은 씨앗 하나가

✽원 안에 내 얼굴을 그려요!

ⓒ테레사 아로요 코르코바도



작은 씨앗 하나가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이제 또 다른 씨앗들의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는 거야.”

그림책의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짧게 이야기를 짓고, 그림도 그려 보세요.


